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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협회, 2012년도 				  
전국신문 발행·유료부수 발표

한국ABC협회는 지난 11월 13일 전국 140개 일간신문사의 2012년도 발행·유료부수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는 2012년 1월~12월의 12개월간 월별평균부수와 연평균부수를 근거로 산출해낸 것이다. 한국

ABC협회가 세계ABC연맹(IFABC)의 기준에 따라 전국 신문의 통합 부수를 발표한 것은 2011년을 시작

으로 금년이 세 번째이다. 

전국 일간지 46개사 중 유료부수 상위 20개사 발행부수는 8,388,947부(전국 발행부수의 73.78% 점

유율)로 2011년도 8,683,135부 대비 294,188부(3.39%) 감소했고, 유료부수는 6,097,566부(전국 유료

부수의 82.87% 점유율)로 2011년도 6,145,087부 대비 47,521부(0.77%) 감소했다. 

인증을 받은 신문사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69개사, 강원권 2개사, 충청권 14개사, 호남권 

29개사, 영남권 24개사, 제주권 2개사이다.

전국 일간지중 상위 20개사 발행부수는 2011년 1.83%, 2012년 3.39% 감소하였고, 유료부수는 2011

년 7.05%, 2012년 0.77% 감소 추세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웹·모바일을 조사함으로써 신문사의 종

합적인 영향력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ABC협회는 2012년 7월부터 페이지 태킹방식의 웹·

모바일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23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오

프라인, 독자프로파일을 포함한 통합오디언스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K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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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발행부수 : 신문인쇄시 윤전기에서 발생되는 손실분인 파지를 제외한 배달 및 판매 가능한 부수 
- 유료부수 : 지국 및 가판업자가 구독자에게 판매한 부수

(유료부수순)<표> 2012년 1월~12월 전국일간지 인증부수(46개지)

신문명 발행부수 유료부수

조선일보 1,769,310 1,325,555

중앙일보 1,292,498 916,770

동아일보 1,060,760 753,237

매일경제 836,316 554,922

한국경제 517,193 349,765

농민신문 306,174 301,123

스포츠조선 304,888 240,606

한겨레 269,174 210,098

일간스포츠 263,632 183,409

경향신문 232,660 176,202

한국일보 263,718 168,378

국민일보 206,035 147,848

스포츠서울 201,145 142,572

스포츠동아 191,749 141,543

문화일보 174,525 140,359

서울신문 163,713 110,195

세계일보 85,865 60,529

서울경제 85,878 59,838

스포츠경향 79,628 57,846

머니투데이 84,086 56,771

전자신문 63,000 51,308

내일신문 60,849 42,166

헤럴드경제 56,652 36,645

아시아경제 29,578 22,393

The Korea Herald 33,039 20,748

파이낸셜뉴스 36,428 19,627

천지일보 29,892 16,005

KOREA JOONGANG DAILY 18,414 15,268

THE KOREA TIMES 20,965 14,779

건설경제 20,000 12,953

스포츠월드 50,127 12,771

아주경제

아주경제 15,542 12,377

아주경제 중국어판 26,930 12,387

소계 42,472 24,764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19,231 11,321

아시아투데이 해외판 27,030 11,519

소계 46,261 22,840

디지털타임스 21,290 10,814

전국매일신문 17,241 7,341

신아일보 11,134 5,753

시대일보 13,072 3,803

환경일보 7,017 3,367

서울일보 9,363 2,117

아시아일보 5,341 1,613

매일노동뉴스 1,833 1,432

선경일보 2,855 867

이데일리 79,874 -

이투데이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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